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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다행복교육지구 ‘슬기로운 방구석 생활’ 수상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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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진행한 북구다행복교육지구 ‘슬기로운 방구석 

생활’ 기사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북구에 거주 또는 재학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가족 △독서를 주제로 기사를 공모한 결

과, 기사 작성이 다소 어렵고 생소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낸 다

양한 기사가 출품되었다.

이번 공모에는 11개 초·중·고에서 총 45건의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초등부 3건(최우수

1, 우수2) △중등부 7건(최우수1, 우수2, 장려4) △고등부 2건(최우수1, 우수1)의 기사가 최종 선정되

었다. 수상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

다.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호윤 학생의 ‘방구석 클라스: 코로나19가 바꾼 우리 가족의 시간나누

기’ 기사는 가족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등 감염병 확산으로 변화된 일상을 신

선하게 풀어냈다.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윤선 학생의 ‘조금 달라졌어도 괜찮아!’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소개하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수영 학생의 ‘코로나19 속에 자라는 나무와 꽃’은 감염병 확산이 계속

되는 가운데, 독서와 자연에서 위로를 받는 현재의 모습을 담백하게 표현했다.

그 밖에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등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나름의 방식으

로 생활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기사 공모 수상작은 북구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신문 형

태로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하지 못했던 마을기자단 활

동도 내년에는 재개되어 청소년들이 기사 작성 수업도 받고 직접 취재도 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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